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한다면?

김다은

어릴 적 동생과 놀고 있던 어느 날 밤, 일을 마친 아빠는 선물이든 봉투를 들고 오셨다.
아빠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셨다. 기대에 넘친 우리는 선물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봉투를 열어보았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엔 책들이
들어있었다. 인형이나 장난감을 상상한 우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책은 집에 이미 많았기 때문이다. 아빠는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다,
“이 책은 아빠가 아빠로서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오늘
하루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귀한 게 없단다.”
어린 나와 동생은 이해하지 못했다. 큐티가 매일 해야 하는 숙제처럼 보였다.
아빠는 큐티가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될거라고 하셨다.
어렸기에, 그러한 말들은 어렵게만 들렸다.

“아빠가 우리 다은이 다혜 큐티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원하는 거 사줄게.”
그 말에 나는 큐티를 시작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매달 큐티를 끝내면 달력에 빠짐없는 스티커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엄마 아빠의
칭찬 또한 듣는 게 좋았다.
그렇게 나는 큐티를 계속했고, 나의 책꽂이는 그동안 꼬박꼬박 채운 큐티책들로 점점
쌓여갔다. 그렇게 나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같이 더 많은 말씀을
나부도 싶어서 큐티 학생큐티모임도 시작했다. 아빠의 추천으로 시작한 큐티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보게 될 말씀들이 기대가 되었다.
난 큐티가 점점 재밌고, 큐티가 좋아졌다.

그런데, 반복적이었던 나의 삶에 코로나가 찾아왔다.
갑작스럽게 학교 수업도 멈추었고, 큐티 모임도 중지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우리 네 식구는 하루 종일 같이 지냈다.
몇 주 후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 몇 달로 늘고, 그 몇 달이 몇 년으로 늘어났다.

코로나로 인해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간이 많았는데 허비하기만 했고,
가족들과 항상 같이 있어도 대화가 줄었고, 열심히 하던 큐티도 조금씩 안 하게 됐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조용히 외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졌고 편한삶이 많은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방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모아놓은 큐티책들을 발견했다.
하나하나 열어보니 어린 손으로 열심히 적은 페이지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현재 내가 얼마나 큐티와 멀어지고 있는지를 느꼈다. 부모님과 친구들,
무엇보다 주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단절되었는지를 느꼈다. 나의 과거를 돌아봄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려는 내 모습을
되찾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친구와 다시 인터넷으로 큐티를 시작했다. 작지만 나와
비슷한 친구 한 명과 동생들을 데리고 큐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들었다. 날짜를 정하고 우리는 매주 모이기
시작했다. 작았지만 좋았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다는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눴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모여 울어주고 기도했줬다. 이러한 일들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 아버지가 암 투병하는 친구를 위해 매주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중보 했다. 아버님의 암이 척추까지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호스피스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다. 나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도,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아는 형아의 아빠가 아프데요. 형아의 아빠, 그리고 아빠의 가족들도 웃는
일들이 가득하게 해 주세요. 형은 아빠가 필요해요.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그 아이들의 기도 조차 주님은 다 듣고 계셨다.

몇 주 뒤 우리는 기적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버님이 점점 좋아지고 계시다는 문자가 왔다.
너무 신기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내가 다른 이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때마다 함께 기도할수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못 챙길 때가 훨씬 많다.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를 소홀이 여기고, 항상 함께 할 거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대한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지만 가까운 이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챙긴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큐티를 하면서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으니, 그 기쁨을 가족들과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명이 다 같이 매주 말씀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힘들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모여서 같이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
큐티를 통해 더 모이려는, 더 기도하려는, 서로를 더 살피려는 가정이 되어 갔다.
우리 가정은 식구 하나하나 큐티를 향한 열정이 뜨거워졌고, 주의 말씀이 부족한 곳에
말씀을 나누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우리가 나눠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말씀이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바뀌고, 치유되고, 채워지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말씀과 가정이다.
어릴 때 원했던 장난감과 인형들은 일시적인 행복이지만,
영원히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행복은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이다.

조그만 씨앗으로 시작한 식물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또한 말씀이란 씨앗을 단단한 뿌리로 자라게 하고, 더운 날 그늘이
되어주고, 힘든 날 기댈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길 소망한다.


